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2, No. 9 pp. 3843-3848, 2011

http://dx.doi.org/10.5762/KAIS.2011.12.9.3843

3843

지연이 대기불안에 미치는 영향: 개인 특성변수의 조절효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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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서비스지연이 대기불안에 미치는 영향력 및 대기불안에 대한 지연과 개인특성변수(성별, 쾌락성)

의 조절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보면, 먼저 대기 중 지연시간이 증가하게 되면 대기불안 또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지연시간과 대기불안의 관계에 있어 성별의 조절효과는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서비스에 대한 쾌락성 지각수준에 따른 조절효과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결론
에서는 지연에 대한 서비스기업에 대한 시사점과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과제를 제시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examine an effect of service delay on waiting anxiety and a 
moderating role of individual characteristics variables(gender, hedonics).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When waiting time was increased, waiting anxiety was also increased. The data also showed a 
moderating effect of gender between delay and waiting anxiety, but a moderating effect followed by perceptive 
level of hedonics for service was nonexistent. In conclusion, the study suggested implications followed by the 
above results, its limitations and tasks to be solved after th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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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서비스는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비분리성 
특성에 따라 구매과정에서 고객은 대기시간을 쉽게 경
험하게 된다[15]. 특정 서비스 구매라는 목적을 달성하
기 위한 기다림은 그 시간 동안 어떠한 행위를 하며 보
내는 시간이 아니므로 무료함, 귀찮음 또는 불합리함이
라는 부정적 감정을 수반하게 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
여 선행 연구에서는 대기시간이 고객의 감정변화, 서비
스 품질평가, 그리고 애호도 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진행 되어 왔다[14].

하지만 기존 연구에서는 대기시간을 고객이 서비스를 

구매하기 위해 서비스 제공 장소에서 기다리기 시작한 
시점부터 서비스를 제공받은 시점까지를 기준으로 연구
가 진행되어 왔을 뿐, 대기지연이라는 상황에 대해서는 
연구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실제 서비스현장에서는 
지연이라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고객이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대부분 발생된다는 점을 고려
해 볼 때 고객은 지연시간이 발생 되는 순간 불안감이 
유발 될 수 있다. 불안감은 현재 자신이 처한 부정적 상
황을 통해 미래를 예측하며 형성되는 감정으로, 서비스 
구매과정에서 발생되는 불안감은 서비스 만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5,12].

이렇듯 불안감이 서비스 만족요인에 부정적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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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선행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불안감에 대한 연구
는 심리학에서 활발히 진행되어 왔을 뿐, 마케팅 분야에
서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대기관련 연구를 보면 
만족과 서비스 품질관리 등의 선행변수로 부정적 감정
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을 뿐 대기불안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서비스 구매 시 발생 된 
불안감이 서비스만족을 저해시키는 부정적 요인이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기존 대기연구에서 사용 된 부정적 
감정 못지않게 중요한 요인이라 생각되므로 본 연구의 
중요성은 높다고 본다[12, 14]. 그리고 지연상황에서 개
인특성변수의 조절효과를 확인하는 연구 또한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동일한 자극에 의해 불
안감이 발생된다 하여도 개인의 특성에 따라 불안감 인
식수준은 차이가 존재할 것이며, 서비스기업은 불안을 
인식하는 집단 간 차이를 고려하여 효율적이고 효과적
인 마케팅전략을 모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연상황에 대한 고객의 감정반응
은 어떻게 변화하는지와 개인 특성변수인 성별, 쾌락성
의 조절효과를 확인하고 결과에 따른 시사점, 향후 연구
를 제시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및 연구가설

2.1 지연 및 대기불안 

대기는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기다린 총체적 시간
으로 고객이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기다리기 시작한 
시점부터 서비스가 제공되기 시작한 시점까지의 시간을 
의미하는데, 이 시간은 상황에 따라 대기시간, 예정된 대
기시간, 지연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7,13-15]. 대기시
간은 고객이 예정된 서비스제공 시점을 모르는 상태에
서 기다린 총체적 시간이고 예정된 대기시간은 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 제공시점을 알려준 시점까지 기다린 
시간을 말하며 지연은 예정된 대기시간을 넘어 추가로 
기다린 시간을 의미한다[7,13-15].

지연을 대기의 한 부분으로 볼 때 지연시간이 발생하
게 되면 상대적으로 대기시간은 증가하게 되고 이는 고
객의 감정반응 또한 부정적으로 변화하게 될 것이다. 윤
성욱과 김수배[14]의 연구에 의하면, 고객의 지각된 대
기시간이 증가하게 되면 부정적 감정과 수용가능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서비스 품질평가, 애호
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후 윤성욱과 김수배
[7,15]는 기존의 대기를 서비스제공 전․중․후로 구분
하여 부정적 감정, 서비스가치, 고객만족 등에 미치는 영

향으로 연구를 확장하였다. 그 결과 서비스제공 전․
중․후 대기는 영향력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Taylor[13]는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기다리는 동안 서
비스 기업에 의해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고 그 지연
시간을 수용해야 한다면 고객은 화를 내며 서비스를 부
정적으로 평가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서비스 대기 중 지연시간이 발생되면 고객은 현재 부
정적 상황에 의해 앞으로 자신이 올바른 서비스를 구매
할 수 있을지 걱정하게 될 것이며, 받고자 하는 서비스 
구매가능성을 낮게 인식하게 되는 만큼 고객의 불안감
은 증가하게 될 것이다. 서비스 구매 전 고객이 느끼는 
불안감은 구매 후 만족 또는 구매의도에 있어 부정적 선
행요인으로 역할을 하게 되는데, 노희승과 최현자[11]의 
연구를 보면 사이버 보험과 증권을 이용하지 않는 고객
을 대상으로 비이용의 이유를 확인한 결과 보험의 경우 
불안감, 증권의 경우 불안감 및 낮은 신뢰성을 가장 많
이 지적한 것을 확인하였는데, 결국 고객은 가상의 공간
에서 금융거래를 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게 되면 
이용하지 않으려 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서문식 등[12]
의 연구에서도 환자가 의료서비스에 대한 불안감이 증
가하게 되면 서비스 품질 또한 낮게 평가한다고 하면서 
환자의 불안감을 감소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환자에 대
한 의사의 관심, 배려 등을 통해 환자로부터 치료에 대
한 확신을 얻어 불안감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음을 강조
하였다. 

대기불안이 현재의 부정적 상황을 통해 앞으로 발생
될 부정적인 결과를 예측하며 느끼는 좋지 못한 감정이
라고 볼 때, 고객은 예기치 못한 대기지연을 수용하게 
되면 앞으로 자신이 받고자 하는 서비스(또는 목적)를 
올바로 구매(또는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생
각을 하며 불안감은 높아질 것이다[5]. 이와 같은 선행연
구들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하였다. 

가설 1 : 지연시간이 증가하게 되면 대기불안은 높아
질 것이다. 

2.2 성별 

부정적 상황에 의해 발생되는 불안감은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 예를 들어 정치적 문제를 접했을 경
우 남성이 여성보다 사회에 대한 불안감을 더 높게 지각
하는 반면 범죄에 대해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불안감을 
더 높게 지각하게 된다[2]. 동일한 부정적 상황이 주어졌
을 때 사람마다 불안감이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는 자신
이 처한 문제(또는 다가올 문제)에 대한 대처능력과 연
계될 것이다. 즉, 미래 자신이 처할 부정적 사건을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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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거나 위협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대안이 
있을 경우 불안감은 감소될 것이다. 시간관리 부분에 있
어 Misra와 Mckean[9]의 연구에 의하면, 여성이 남성보
다 시간 관리능력이 높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시간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고 그 심각성 또한 높아질 경우 여
성보다 상대적으로 시간관리 능력이 낮은 남성의 불안
감은 큰 폭으로 증가함을 예측할 수 있다. 이는 대기지
연에 의한 고객의 불안감은 시간관리 능력과 연관된다
는 것이다. 즉 대기 중 지연이 발생 되었을 경우 남성과 
여성의 불안감은 차이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지연시간
이 증가함에 따라 불안감의 증가폭은 여성보다 남성이 
더욱 크게 증가함을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하였다. 

가설 2 : 성별에 따라 지연이 대기불안에 미치는 영향
력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특히 여성보다 남
성의 경우 지연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불안감
은 더욱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다. 

2.3 쾌락성 

고객이 즐거움을 추구하기 위해 특정 서비스를 구매
하는 것을 쾌락적 가치구매라고 하며 대표적인 서비스
로는 여행, 영화, 레저 등이 포함되는데, 이 쾌락적 가치
는 고객이 쾌락성을 얼마나 지각하느냐에 따라 가치수
준이 달라지는 주관적 특성을 가진다[1]. 예를 들어 영화
를 무척 좋아하는 사람, 여행을 좋아하고 떠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사람은 서비스에 대한 쾌락적 가치를 높
게 인식할 것이다. 

쾌락적 가치의 지각수준은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구
매의도 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 가치는 
서비스가 가지는 특성에 대한 가치이며 거래에 대한 중
요성 또한 높게 지각하게 된다는 것이다[10]. 김주영과 
유보미[4]는 레스토랑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중요
성을 높게 지각하게 되면 서비스 구매를 위한 대기시간
에 대한 수용가능성 또한 증가함을 보여 주었다. 그리고 
Hui and Tes[3] 또한 고객이 서비스에 대한 중요성을 높
게 지각할 경우 비록 대기시간이 증가한다 하여도 고객
은 그 시간을 수용하려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수진, 
정명선[6]은 쇼핑에 대한 고객의 쾌락적 쇼핑성향이 높
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 구분하여 서비스 품질지각과 
점포 충성도와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 쾌락적 쇼핑성향
이 높은 집단의 경우 서비스품질을 높게 지각하며 점포 
충성도 또한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면
서 점포충성도에 대한 서비스 품질지각과 쾌락적 쇼핑
성향 간 조절효과를 입증하였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고객은 서비스의 쾌
락적 가치를 높게 지각하게 되면 대기시간에 의한 부정
적 감정은 완화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
구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하였다. 

가설 3 : 쾌락적 가치에 따라 지연이 대기불안에 미치
는 영향력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특히 쾌락
적 가치를 낮게 지각하는 경우 지연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대기불안의 증가폭은 커질 것
이다.

3. 연구방법 및 변수측정

본 연구는 대기 중 지연상황을 토대로 연구가 진행 
되어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시나리오를 통한 실험설계
를 실시하였다. 시나리오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현재 여
행을 떠나기 위해 열차서비스를 이용하는 상황을 상상
하도록 하고 지연발생 정도를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지
연시간은 5분과 30분 지연으로 구분하여 지연발생 수준
을 고/저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쾌락성은 이철선과 방석범[8]의 연구를 참고하여 여
행을 떠날 때 흥분과 즐거움의 정도, 여행을 일상의 탈
출로 인식하는 정도, 기회가 주어진다면 언제든 여행을 
떠나고픈 마음 등 4개 문항으로 측정하였으며, 중앙값을 
기준으로 쾌락성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 구분하
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대기불안은 김권수[5]의 연구에
서 사용된 변수를 참고하여 전혀 불안하지 않음--매우 
불안함, 전혀 초조하지 않음--매우 초조함, 전혀 걱정되
지 않음--매우 걱정됨, 전혀 속상하지 않음--매우 속상함, 
전혀 긴장되지 않음--매우 긴장됨 등 5개 문항에 대해 7
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4. 연구결과

4.1 인구통계적 특성

본 연구를 위해 부산지역 대학생을 중심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배부 된 설문지 390부 중 371부를 회수하
였다. 이중 응답 내용이 불성실한 설문지 19부를 제외 
한 나머지 352부가 분석에 사용되었고, 응답자의 인구통
계적 특성을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남녀 비율을 보면 남성이 50.6% 그리고 여성이 
49.4%로 나타나 남녀 간 비율은 고르게 분포되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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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있다. 응답자 연령의 경우 대학생을 중심으로 이
루어 졌기에 20세～25세(68.8%)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열차이용 횟수의 경우 1년에 평
균적으로 1회～2회이용하는 사람이 43.2%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시나리오의 상황이 얼
마나 현실성 있게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응답
자로부터 시나리오에 대한 현실성, 발생가능성을 7점 척
도로 질문하였다. 그 결과 각각에 대한 평균값은 5.9(현
실성), 6.0(발생가능성)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 사용된 시
나리오는 큰 문제없이 작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4.2 신뢰성 및 타당성 검정

본 연구는 앞에서 제시한 가설검정을 위해 조절변수
인 쾌락성과 종속변수인 대기불안의 신뢰성과 타당성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표1, Table 1과 같이 나타
났다. 먼저 신뢰도 분석을 보면 최초 쾌락성 4개 문항, 
대기불안 5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나 신뢰도 분석 결과 
쾌락성 2개 문항이 제거되었으며, 각 요인의 Cronbach's 
α계수를 보면 쾌락성 .871, 대기불안 .950으로 나타나 각 
요인의 신뢰성은 확보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1] 신뢰성 및 타당성 검토 
[Table 1] Reliability and Validity Result

구분 대기불안 쾌락성 공통성

대기불안

x2 .944 .015 .891

x3 .941 .042 .888

x1 .924 .019 .854

x5 .916 .007 .839

x4 .841 -.027 .707

쾌락성 x1 -.005 .942 .887

x2 .026 .941 .887

Eigen Value 4.180 1.774 -

설명력 59.71 25.34 -

다음으로 신뢰성 분석에 사용된 쾌락성과 대기불안에 
대한 타당성 분석을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
분석은 주성분 분석에 의해 요인을 추출하였고 요인회
전은 Varimix회전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쾌락성과 대기불안의 공통성은 .707～.891로 나타났고, 
각 요인의 요인적재치는 쾌락성 .941～.942, 대기불안 
.841～.944로 나타난 반면 다른 요인으로 분류된 요인적
재치를 보면 쾌락성 .-.005～.026, 대기불안 -.027～.042
로 나타나 변수의 집중 및 판별타당성이 입증되었다. 지
금까지의 분석내용을 종합해 볼 때 본 연구에 사용된 측
정 항목들은 신뢰성과 타당성이 확보되었음을 알 수 있다. 

4.3 가설검정

앞에서 제시한 지연이 대기불안에 미치는 영향과 개
인특성(성별, 쾌락성)의 조절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이원
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2, Table 2와 
같다.

[표 2] 가설검정 결과 
[Table 2] Hypothesis Test Result

구분 대기불안
자유도 평균제곱 F값 P값

지연 1 66.869 37.312 .000

성별 1 39.506 22.044 .000

쾌락성 1 .165 .092 .762

지연*성별 1 7.779 4.340 .038

지연*쾌락성 1 .416 .232 .630

4.3.1 지연이 대기불안에 미치는 영향

서비스지연은 대기불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
는 가설1은 채택되었다(F=37.312, P=.000).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연에 따라 불안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Mlow지연=4.645 < Mhigh지연=5.523). 이러한 결과는 대
기 중 지연시간이 발생하게 되면 고객은 이 지연으로 인
해 앞으로 자신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또는 올바른 서
비스구매를 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인식이 높아지게 
되므로 그 만큼 대기불안 또한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4.3.2 성별의 조절효과

지연이 대기불안에 미치는 영향력이 여성보다는 남성
에게 더욱 현저할 것이라는 가설 2도 지지되었다
(F=4.340, P= .038). 지연시간이 증가 할수록 남녀 모두 
불안감은 증가하는 것에서는 동일한 경향이 나타났다. 
하지만 증가폭에 있어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월등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M여자/low지연=5.14 < M여자/high지연=5.71, 
M남자/low지연=4.15 < M남자/high지연=5.33). 이외 성별에 따른 
대기불안의 주 효과를 보면 유의한 차이(F=22.044, P= 
.000)를 보였는데 여성이 남성보다 불안감을 높게 지각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M남자=4.744 < M여자=5.424). 

여성이 남성에 비해 지연상황에 대한 불안감은 상대
적으로 높은 반면 지연시간이 증가하게 되면 불안감 증
가폭은 여성보다 남성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한다는 
결과를 토대로 생각해 보면, 대기 중 지연시간이 발생되
었을 경우 남성은 문제의 심각성을 그대로 받아드려 불
안감이 그 만큼 증가하는 반면 여성은 남성보다 비교적 
시간 관리능력이 뛰어남에 따라 많은 지연시간이 발생
된다 하여도 상황에 따른 대안을 모색해 나가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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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감의 증가폭이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4.3.3 쾌락성의 조절효과

지연이 대기불안에 미치는 쾌락성의 조절효과를 예측
한 가설 3은 기각되었다(F=.232, P= .630). 기차여행의 
쾌락적 가치를 높게 지각하면 할수록 대기지연을 짧게 
지각하여 불안감이 감소 될 것을 예측하였다. 하지만 고
객은 기차를 타고 여행을 떠나는 행위를 여행의 한 부분
으로 지각하지 않고 여행을 위한 하나의 사전 과정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대기불안에 쾌락성의 조절효과가 나타
나지 않는 것으로 보여 진다. 

5. 결론 및 시사점

5.1 연구결과 및 시사점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요약해 보면, 대기 중 지연은 
대기불안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기지연과 
대기불안의 관계에 있어 개인특성변수인 성별의 조절효
과는 존재하며 특히 남성의 경우 지연시간이 증가 할수
록 불안감은 여성보다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연 상황에서 성별의 조절효과를 확인하였다. 
기존의 연구는 서비스를 제공받기 시작한 시점까지 기
다린 대기시간을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되어 왔지만 대
기는 서비스 특성에 따라 예정된 대기와 지연으로 구분
된다. 가령 항공, 영화, 연극, 콘서트 등의 서비스는 고객
에게 서비스 제공시점을 사전에 알려주므로 예정된 대
기와 지연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발생된다. 이러한 서비
스의 경우 지연에 대한 관심과 연구의 필요성이 높을 것
이라 본다. 왜냐하면 고객은 원치 않는 지연이 발생 될 
경우 그 시간에 대해 불합리한 시간, 불공정한 시간 등 
부정적으로 생각하며, 이러한 부정적 경향은 지연발생 
이전의 대기보다 높게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기지연 중 고객의 불안감은 주관적이고 개인적이기 
때문에 개인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존재할 것이나 기존 
연구에서는 활발히 진행되지 않았던 지연발생 상황에서
의 개인특성변수 조절효과를 확인한 것에 의의가 있다
고 본다. 

둘째 서비스 지연시간이 증가하게 되면 고객의 불안
감 또한 높아진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예정된 대기시간
이 명시되는 서비스의 경우 지연발생의 여지는 항상 존
재한다. 대기 중 지연의 발생은 예정된 대기 중 감정보

다 부정적 경향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날 것이다. 이유
는 지연이 예기치 못한 문제로 인해 자주 발생하게 되면 
고객의 입장에서 불합리한 대기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비스제공자는 지연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업무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예를 들면 기존의 지연발생 
원인을 분석하여 원인예방을 위한 주기적 점검과 문제 
발생에 대한 매뉴얼 준비 그리고 직원을 대상으로 한 대
처교육과 시간에 대한 관리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셋째 성별차이에 따른 대기지연 관리. 성별에 따라 지
연이 대기불안에 미치는 영향력의 차이는 존재하였으며 
특히 남성의 경우 지연이 증가하면 불안감이 크게 증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남성이 여성에 비해 
불안감이 크게 증가하는 이유는 여성이 시간 관리적 능
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에 의한 것이라 본다. 따라서 
서비스기업은 고객에게 서비스 제공 전 지연이 발생되
었을 경우 지연에 대한 원인 설명과 시간 관리를 돕는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특히 지연발생 시 
성별에 따른 차이를 고려하여 정보에 대한 제공수준을 
달리하는 차별적 대응전략이 필요 할 것이다.  

5.2 연구의 한계 및 시사점

본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연구방향에 대해 살펴보면 
특정 산업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 된 점을 고려해 볼 
때 일반화에 있어 한계가 존재한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대기 중 지연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 되었다. 하지만 
예정된 서비스제공 시간이 정해진 경우 예정된 대기와 
지연이 함께 발생될 것이며 예정된 대기시간 중 고객의 
심리적 반응과 지연시간 중 심리적 반응에는 차이가 존
재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차이를 향후 연구에서 조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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